
소방관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불은 인류의 삶을 바꾼 위대한 도구이자, 때로는 모든 것을 삼키는 재앙이 되기도 했다. 그런 

불 앞에서 인류와 인류의 재산을 지켜온 이들이 바로 소방관이었다. 소방의 역사는 고대 로마

에서 시작된다. 서기 6년,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화재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비질레스’

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불이 나면 물통과 갈고리를 들고 달려가 진화에 나섰다. 오늘

날 공공 소방 시스템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재 예방과 진압의 흔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조선시대에는 ‘금화법’

을 만들어 목조건축과 초가지붕을 제한하고, 마을 단위로 ‘방화계’를 조직해 주민들이 함께 

화재에 대응했다. 화재 발생 시 북을 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불을 껐다. 

근대적 소방 체계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정착되었다. 1912년 경성에 ‘소방조’가 창설되

고, 소방차와 사이렌, 펌프 같은 장비가 도입되면서 화재 진압 방식이 한층 체계화되었다. 광

복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며 대형 화재가 빈번해지자, 소방 조직은 구조와 구급, 

재난 대응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갔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면서 소방관은 

단순한 불 끄는 사람을 넘어, 재난 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2017년 소방청이 독립하고, 2020년에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변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오늘날 소방관은 화재뿐 아니라 구조, 구급,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

명을 지키고 있다. 위험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사명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이들

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굳건해야 하는 이유다.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 

소방관의 헌신은 오늘도 누군가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다. 

K-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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